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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경천면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은 완주 출신 독립운동가들

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1994년에 위

패를 모시는 사당, 추념탑, 현충문 등

을 건립하며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6·25참전기념탑과 베트남참전기념탑

이 추가로 건립되면서 지역의 대표적

인 현충시설로 자리 잡았다. 

여러 조형물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

은 공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한

독립운동추념탑이다. 

독립운동추념탑은 글귀가 새겨진

두 개의 바위와 둥근 기둥, 반구 형태

의 조형물로 이뤄져 있는데 바위 위로

각각 ‘민족의 얼’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 한 몸 바쳤노라’는 글귀가 선

명하게 새겨져 있다. 

조형물의 둥근 기둥의 가장 윗부분,

활시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활활 타오

르는 불의 형상으로 독립을 향한 우리

선열들의 기백과 강열한 의지를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다. 

추념탑 이면에는 완주 출신 독립운

동가 28인의 명판과 독립선언문, 추념

탑 설립 취지 등이 함께 기록돼 있다.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을 이름들은

오늘도 방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현충시설 현장을 찾는다 ⑫ 전북 완주독립운동추념탑

다리 건너면

너른 하늘

하늘 지나면

무한 바다

뙤약볕 아래

다친 마음

별빛 상승 기다리며

오늘 그들처럼

내일 우리처럼

지구별의 하루가 새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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